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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시, 수족구병 원인 엔테로바이러스 주의하세요!
- 영유아에서 수족구병, 무균성수막염 일으킬 수 있어 위험- 

- 어린이집, 유치원 등 집단생활 시 개인위생관리 철저 -  

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엔테로바

이러스감염증 주의를 당부했다. 

엔테로바이러스는 기온이 증가하는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유행하는 

바이러스로, 다양한 유전자형이 존재하고 주로 영유아에서 수족구

병, 무균성수막염, 포진성구협염 등을 일으키는 병원체로 알려져 있

다. 

연구원은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전국 18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

함께 수행하는 병원체 감시사업 결과 올해 인천지역 엔테로바이러

스 월별 검출률이 지난 4월 16.7%에서 5월 50.0%, 6월 70.0%로 급

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.

또한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 자료(25주차)에 의하면 최근 4주

간 전국적으로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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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족구병이 전체 환자 수의 77.2%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. 

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은 환자의 대변 또는 호흡기 분비물에 직접 

접촉하거나 오염된 물, 환경을 통해 감염될 수 있는데, 아직 상용화

된 백신이 없고 특별한 치료제도 없는 만큼 예방이 중요하다.

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“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은 기온

이 높아지는 시기에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, 집단생

활을 하는 어린이집, 유치원 등에서는 예방수칙 준수와 위생관리에 

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”라고 말했다.

<관련사진> 보건환경연구원 전경


